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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해

지자체 자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추진 필요

인천시 자동차기업의 정책 수요 정보 부재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차 전환 △주요국 자동차 제조업 보호 △고환율 

및 금리인하 지연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산업은 산업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인천시 기업이 산업 전환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시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자동차기업 및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황에 대한 기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자동차산업 관련 동향 

파악과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자동차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경기 및 기업활동 여건 파악을 위해

자동차산업 현황과 국내 및 인천시 지원 정책 검토 

2025년 인천시 자동차산업은 생산·출하·재고지수가 동시에 감소하였으며, 

관내 완성차 제조기업인 한국GM의 활약에 기대어 완성차 수출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띄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 분야는 2022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중

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자동차 부문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첨단 모빌리티’ 선도국 도달을 

목표로, △자동차 부품 △SW △친환경차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책 대상을 △자율주행 △통

신기술 기반 서비스 △소재·부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 컨설팅 △

엑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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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영활동 실태 검토

실태조사 응답 기업 중 약 93.8%가 인천시에 소재한 ‘본사’ 또는 ‘단독사업

체’로, 전체의 약 18.1%가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사에 해당한다. 2차·3차 

등 완성차기업과의 협력 단계가 멀어질수록 자본금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2024년 기준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약 9.7조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관내 자동차산업 분야 영위 

기업은 산업 내 협력 단계나 주요 생산품 분야와 관계없이 다수의 기업과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1개 거래처에 매출을 100% 의존하고 있어 외부 상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

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 기업 중 97.6%는 사업전환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51.4%의 기업이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응을 준비 중인 기업은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자동차산업 연관 기업은 판로 확보 및 설비·

연구자금 조달 등을 주된 장애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시의 자동차 부문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로 확인된 관내 자동차산업의 문제점과 자동차산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개선하고, 산업생태계의 전방위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진행 중인 신기술 개발·전환을 위한 미래차 

전환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 실증·성능 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신기술 실증·주행 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반적인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부품

기업의 거래처 다변화를 지원하여 중소 부품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자동차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미래차 전환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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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3

연구 개요

제1장

1. 연구의 배경

❍ 최근 내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상·금융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산업 환경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산업 역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산업 전환기에 진입

-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비 쿠폰 지급 △금리인하 △확장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경제의 완만한 개선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다만 △가계부채 누증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가계의 소비성향 저하 △물가 불안 

등이 소비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내수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 

- 2025년 11월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 관세가 15% 수준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나, 최근 국내 자동차·전자장비·철강업·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관세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세 불확실성 문제가 재점화

-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트렌드가 내연기관 차량에서 ‘친환경’·‘자율주행’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기업은 △핵심기술 

변화 △신규 참여자와의 경쟁 △불완전한 규제 환경 등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

•자동차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기 배터리·하이브리드 기술 등 자동차 부문의 

핵심기술이 변화하고 있으며, IT기업 및 전기차 전문 차량 제조기업 등 자동차산업의 

신규 시장 참여자와의 경쟁이 확대

❍ 인천시 자동차산업은 1개 완성차 제조기업과 다수의 부품사가 분포해 있는 구조로, 

기업규모 및 생산품 등에 따라 외부 영향 요인 및 필요한 지원 정책 수요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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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승용차) 제조뿐만 아니라 △엔진 부품 △차체 부품 △전기장치 

부품 등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속해있는 복합적 구조로, 산업 내 속한 

기업들의 수직·수평적 거래관계의 다양성이 존재

•자동차에 필요한 각 부품의 경우 단순히 하나의 일체형이 아닌 다양한 부품의 집합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품 제조기업은 생산품을 완성차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타 부품 

제조기업에 납품하는 등 거래구조가 다원화

- 이에 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 변화나 관세 등 요인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생산 품목 및 기업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예를 들어 ‘친환경’ 트렌드의 경우 기존의 내연기관차 엔진 부품 생산기업에는 부정적으

로 작용하나, 전기장치 등 부품 생산기업에는 영향이 미미할 가능성

- 한편, 인천시에는 완성차 제조기업인 ‘한국GM’이 소재해 있으나, △내수판매 부진 

△국내 신제품 투자 부진 △미국 관세부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GM의 한국 철수설이 

돌며 주기적으로 관내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대두1) 

•동 위기론은 인천시 유일의 완성차 기업인 ‘한국GM’의 위기 또는 철수가 관내 자동차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협력사에 전이되어 지역경제에 연쇄적인 충격이 나타날 

것을 전제

•현재 인천시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력 기업과 연관 기업의 거래관계나, 부품사들

의 GM 의존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제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내 자동차 연관 기업이 산업 전환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시정 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나,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되는 기업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

- 자동차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동차산업 

연관 기업의 경영 실태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체 

실태조사가 필요 

1) 2025년 12월, 2026년 3월 두 번에 걸쳐 한국GM이 국내 생산설비에 대한 총 6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은 투자 부진으로 인한 ‘한국GM 철수설’은 사그라질 전망임(연합뉴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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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정확한 규모 파악 및 구조적 특징 분석을 위하여 

자동차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인천시의 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 전국 및 인천시 자동차산업 현황 및 관련 지원제도 파악

- 인천시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연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수행

- 인천시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제시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① 자동차산업 및 관련 정책 현황 ② 인천시 자동차 유관 

기업의 연관 구조 및 경영 실태 ③ 향후 정책 방향성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2)

- 전국사업체조사 기반 자동차산업 현황(전국/인천시), 인천테크노파크 조사 기반 인천

시 자동차 부품사 현황, 정부와 인천시가 시행 중인 자동차산업 관련 지원제도 검토 

- 인천시 관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및 수출액, 거래 현황 정보, 

업황 및 전망, 관세 영향 및 사업전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

- 인천시 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정책 수요를 기반으로 

관내 자동차산업 연관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성을 검토

2) 동 보고서는 2026년 1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3월 4일 발표된 통계청 연간보정 수치 반영을 

위한 검토·수정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해당 시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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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인천시 관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진행

- 설문조사: 관내 제조기업 중 완성차 생산기업의 1차 협력사로 예상되는 기업과 완성차

기업 납품업체 외의 자동차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을 포함한 모집단을 

구성하여 진행

•설문조사는 △사업체 재무·종사자 현황 △내수·수출 현황 △주요 거래처 현황 △자동차

산업 업황 및 전망 △경영애로사항 및 사업전환 여부 △관세 영향 여부 △지원 정책 

수요 관련 문항을 포함

- 전문가 의견 조사: 인천시 관내 자동차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의 사업전환 현황 및 인천시 자동차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면 의견 청취



2

자동차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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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현황

제2장

1. 국내 및 인천시 자동차산업 현황

1) 자동차산업 현황3)

❍ [생산] 자동차산업 생산은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2년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3년부터 완만한 감소세

- (전국) 2025년 전국 자동차산업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25.9로 2022년 

이후 원지수 기준 120 이상의 안정적인 호조 유지

- (인천) 같은 기간 인천시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7.2% 감소한 114.1로, 전국과 달리 

2025년 하반기 들어 5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하는 등 생산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상황

- (한국GM) 한국GM의 2025년 누적 생산량은 국내 완성차 6개 기업의 생산량 중 

약 11.2% 수준 

• 2022년~2024년 시기 타 완성체 기업 대비 높은 수준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이며 

2024년까지 생산량이 증가(`21년 22만 대→`24년 49만 대)했으나, 2025년에는 

생산량이 소폭 감소

❍ [출하·재고] 자동차산업 출하지수는 생산지수 추이와 유사하게 최근 들어 정체·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재고지수는 꾸준한 증가세 지속

3) 생산·출하·재고지수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지수의 국민계정 총고정자본형성 중 운송장비 ‘자동차’ 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함. 업황 부문은 기업경기조사의 제10차 KSIC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을 기준으로 

작성함. 수출입 부문은 산업부의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741(자동차) 및 742(자동차 부품)의 합산 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업체별 생산·내수·수출 관련 자료는 산업부의 자동차산업 보도자료에 따라 작성 후 자료 출처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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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 전국 출하지수는 2021년~2023년 시기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 

감소 전환한 이후 2025년에도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치며 정체 양상

• (인천) 2020년~2021년 출하 감소의 기저효과로 이후 2년 연속 약 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4년 이후 감소 전환하여 2025년 106.4 수준을 기록

- (재고) 2025년 전국 자동차 재고지수는 전년대비 9.5% 증가한 131.0으로, 2022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 

• (인천) 같은 기간 인천시 재고지수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114.4로, 2020년 이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다 2025년 들어 소폭 조정

❍ [내수·투자] 자동차산업의 내수 판매량은 2020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

- (내수)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 내수판매는 2020년 약 189만 대에서 2021년 이후 

160~17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 기준 전국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대

비 3.3% 증가한 약 168만 대 수준

• (한국GM) 2025년 한국GM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39.2% 감소한 1.5만 대로 

2020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비 

내수판매 비중(약 1.1%)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설비투자) 2025년 기준 전국 자동차 부문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112.1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4) 

4) 설비투자지수는 지역·업종별 세부 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인천시의 자동차산업 설비투자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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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수 추이 및 증감률 출하지수 추이 및 증감률

재고지수 추이 및 증감률 내수 판매량 및 증감률

설비투자지수 추이 및 증감률

주: 보고서 작성·검토 시점(2026년 3월) 기준 공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작성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설비투자지수’, 한국모빌리티자동차산업협회 자료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1〕 자동차산업의 생산·출하·재고·내수·설비투자 현황 (2020~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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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전년 대비
생산 3,506,067 3,462,499 3,757,049 4,243,597 4,128,242 4,101,992 (-0.6)
현대 1,618,411 1,620,231 1,732,317 1,946,447 1,857,856 1,846,274 (-0.6)
기아 1,307,265 1,398,966 1,472,963 1,606,253 1,548,219 1,597,340 (3.2)

한국GM 354,800 223,623 258,260 464,648 494,072 460,826 (-6.7)
KG모빌리티 106,840 82,009 115,329 119,980 108,526 106,137 (-2.2)
르노코리아 114,630 128,328 168,478 97,756 111,577 84,185 (-24.5)
타타대우 4,121 9,342 9,702 8,513 7,992 7,230 (-9.5)

내수판매 1,610,521 1,440,786 1,395,111 1,457,782 1,364,750 1,373,221 (0.6)
현대 787,854 726,838 688,743 762,073 705,319 712,959 (1.1)
기아 552,400 535,016 541,068 565,826 542,139 548,204 (1.1)

한국GM 82,955 54,292 37,239 38,755 24,824 15,087 (-39.2)
KG모빌리티 87,889 56,363 68,666 63,345 47,046 40,249 (-14.4)
르노코리아 95,939 61,096 52,621 22,048 39,816 52,271 (31.3)
타타대우 3,484 7,181 6,774 5,735 5,606 4,451 (-20.6)

주: 1) 국내 완성차기업 6개 사에 대한 정보로, 2022년 폐업한 대우버스 및 그 외 수입차는 제외하여, 실제 통계상의 전체 

  자동차 생산량 및 내수 판매량 수치와 일부 상이

2) 내수는 국내 판매 차량의 출고 기준이며, 현대·한국GM·르노코리아의 내수는 OEM 수입차를 포함

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산업통상부_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01.15.) 참고 및 재구성

〔표 2-1〕 국내 완성차업체별 자동차 생산·내수판매 동향 (2020~2025년) (단위: 대, %)

❍ [수출입] 완성차 부문은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에 기반하여 무역흑자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자동차부품 부문은 2023년 이후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가 

지속되며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

- (완성차) 전국 완성차 수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5년 기준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202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

• (인천) 2025년 기준 인천시 완성차 수출은 전년대비 9.3% 증가하는 등 2020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9.1% 증가

• (한국GM) 한국GM의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25년 기준 전년대비 5.5% 감소한 약 

45만대로 2023년 이후 40~50만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생산량 

대비 수출 의존도가 더욱 심화5) 

5) 한국GM 국내·외 판매 비중의 경우 2020년 내수 23%, 수출 77%에서 2025년 현재 내수 3%, 수출 97%로 

변화하며 수출 의존도가 심화함. 한국GM의 수출량이 국내 완성차기업 전체 수출량의 약 1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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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전국 자동차부품 수출은 2022년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로 2025년 기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무역흑

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

• (인천) 2025년 기준 인천시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약 10.5억 

달러 수준으로, 2023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

전국 완성차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국 자동차부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인천 완성차 수출입 및 무역수지 인천 자동차부품 수출입 및 무역수지
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입 현황은 각각 K-stat 무역통계의 MTI 741, MTI 742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출처):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지자체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2〕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입·무역수지 추이 (2020~2025년) (단위: 천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전년 대비
수출 1,886,673 2,040,572 2,300,333 2,766,271 2,782,612 2,736,308 (-1.7)
현대 838,838 917,979 1,009,025 1,150,268 1,172,633 1,144,083 (-2.4)
기아 721,625 838,826 899,048 1,046,850 1,005,155 1,038,013 (3.3)

한국GM 285,490 182,748 227,637 430,881 473,165 447,226 (-5.5)
KG모빌리티 19,436 27,743 44,994 52,574 62,318 68,561 (10.0)
르노코리아 20,227 71,673 117,020 82,228 67,123 35,773 (-46.7)
타타대우 1,057 1,603 2,609 3,470 2,218 2,652 (19.6)

주: 1) 국내 완성차기업 6개 사에 대한 정보이며, 2022년 폐업한 대우버스는 제외

2) 수출은 통관 또는 선적 기준으로 회사 공시 자료와 일부 상이

자료(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산업통상부_기업별 자동차 산업 현황’,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01.15.) 참고 및 재구성

〔표 2-2〕 국내 완성차업체별 자동차 수출 동향 (2020~2025년) (단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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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체 현황

❍ [사업체·종사자 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국 및 인천시의 자동차 사업체 수는 

전반적인 산업 성장세가 둔화한 202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종사자 수 추이는 

전국과 인천이 상이

- (전국) 2024년 기준 전국 자동차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4,407개,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약 36.8만 명으로 확인

•사업체 수 감소세에 비해 종사자 수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사업체의 폐업 및 통폐합 등에도 불구하고 존속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전국 자동차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2020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년대비 9.2% 증가한 320조 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 

- (인천) 2024년 기준 인천시 자동차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4.8% 감소한 699개 사,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3.8% 감소한 약 1.7만 명으로 전국과 달리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동반 감소

•인천시 자동차산업 사업체 수는 2022년 786개에서 2024년 699개로 급격히 감소6)

•종사자 수 역시 2022년 약 1.9만 명에서 2024년 1.7만 명으로 감소하여, 전국과 

달리 종사자 수가 2년 연속 전년대비 감소 

6)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한 「2025년 인천 자동차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외에 

자동차산업과 연관이 높은 157개 업종(세세분류 기준)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 완료 사업체 정보에 업종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인천시 관내 자동차 분야 사업체 수를 863개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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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전국 자동차산업 매출액 (백만 원)

인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주: 보고서 작성·검토 시점(2026년 3월) 기준 공표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매출액의 경우 조사 시점 기준 차년도 

3월 말에 공표되어 2024년 정보 부재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3〕 자동차산업 사업체·종사자 수 및 매출액 추이 (2020~2024년)

❍ [업황]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업황실적 BSI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며, 2025년 6월 업황실적 BSI가 장기 

평균치(84)7) 이하로 떨어진 이후 보합세

- 2025년 12월 실적 BSI는 78로 전월 대비 2p 상승하였으나, 2026년 1월 업황 

전망은 77로 전월 대비 1p 하락하여 향후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의 

비중이 확대

7) 업황실적 BSI의 장기 평균치는 200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업황실적 BSI의 평균치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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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기준값(100) + ‘좋음’ 응답 업체 구성비(%) - ‘나쁨’ 응답 업체 구성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기업경기조사’ 참고 및 재구성

〔그림 2-4〕 자동차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 (2020년 1월 ~ 202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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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산업 관련 지원 정책

1) 중앙정부 지원 정책

(1)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개요

❍ 최근 중앙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은 ‘미래차 전환’과 ‘첨단 모빌리티’를 키워드로 

하여 자동차 부품·SW 및 AI 기술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통

신 기술 기반 서비스 등의 부문까지 정책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

- ‘미래차’란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ICT)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율주행차를 포괄하는 개념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부품 산업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8)에 

따라 5년마다 산업 발전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공표

- ‘첨단 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교통체계와의 제공·설치·운영 방식·형

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등을 의미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수소차가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요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국가전략

기술9) 중 하나로 첨단 모빌리티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세부 중점 기술은 자율주행시스

템,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로 분류

- 정부는 2020년대 들어 ‘첨단 모빌리티’, ‘전기차·친환경차’, ‘이차전지’ 둥과 관련한 

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 2026년 1월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목표로 선도 과제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선도 과제의 세부 

내용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지원 정책을 반영

8)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등이 존재함.
9)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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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전략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부 과제로 ‘AX·GX10) 등 산업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등을 제시 

• (AI 대전환 - 자율주행) 정부는 AI 3대 강국 및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AI 자동차’ 분야의 경우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11)

• (15대 선도프로젝트 – 첨단 소재·부품) 국내 경제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선정한 15개 선도프로젝트 중 미래 전자·산업 기술에 이용되는 ‘차세대 전략 반도체’와 

‘그래핀’이 첨단 소재·부품 분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12)

❍ 이 외에도 정부는 미국 관세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산업의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 

10) AI Transformation(AX), Green Transformation(GX).
11) 2025년 9월 출범한 민·관 제조 AX 연합 ‘M.AX 얼라이언스’(10개 분야)에도 자율주행차 분야가 포함되어, 정부가 

R&D를 집중 지원하고 제조기업과 AI 기업이 공동으로 AI(자율주행)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임.
12)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세제·규제 개선·인력 양성 등 정부의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주요 내용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5.12)

자동차·부품 미국 관세 극복,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자율주
행 기술 캐치업,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등을 추진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부, 2025.11)

전기차·자율주행 등에 필수 활용되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②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③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등의 정책 지원 추진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기획재정부, 2025.11)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①대규모 실증 기반 조성
②규제 개선 ③R&D 지원 ④제도 정비 추진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관계부처 합동, 2025.04)

자동차·부품 미국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경영 위기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 진작,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 지원 추진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2025.01)

친환경차 성장 둔화 및 이차전지 연관 사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①친환
경차 캐즘 대응 강화 ②첨단 기술력 강화 ③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④대외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한 과제 추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국무조정실, 2024.09)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표 2-3〕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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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 2025년 11월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13)을 발표

- 동 방안에서는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수준을 Lv.3으로 평가하며, 2027년 

Lv.4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실증 기반 조성 △규제 개선 △R&D 

지원 △제도 정비를 추진

• (실증 기반 조성) 100여 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여 도시 전역을 실증구역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서비스 체감도가 특히 우수한 교통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확대

• (규제 개선)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하여 영상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임시 운행 허가 제도 및 각종 실증 관련 제도의 운영 유연화를 추진

13) 관계부처 합동(2025d).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

첨단 모빌리티,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등 12대 국가전략기
술 육성에 관하여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 안보 선제 대응 
역량 제고 △임무 중심 R&D 혁신 등을 추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월 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연한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부품 생태계 구축 및 국내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해, 미래차 기본계획 
수립,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2024.01)

모빌리티 기업의 새로운 혁신 활동과 시장 진입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혁신, 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 부담 경감 등 추진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기획재정부, 2023.12)

①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②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③핵심기술 R&D 및 금융 지원 등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환경부, 2023.06)

접근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사용 편의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개선,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 추진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2022.09)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모빌리티 신산업으로의 자동차산
업 경계 확장을 위해 △전동화 경쟁력 제고 △SDV(Software Defined 
Vehicle)로의 전환 가속화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 다각화 
등 지원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국토교통부, 2022.09)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을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Lv.3) 상용화, Lv.4에 
대한 제도 선제 마련,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추진

자료(출처):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25), 부처별 보도자료 참고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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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지원)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 E2E(End-to-End)14) 기술개발, 자율주행차 

특화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망 구축 등 기술·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

• (제도·인프라 정비)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관련 형사·행정 제재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운전자를 전제로 한 기존 제도를 선제 정비하고, 사회적 연착륙 

방안을 검토

주: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11.26.),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그림 2-5〕 자율주행차 기술 레벨

❍ 2025년 12월 정부는 미래차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제1차 미래차 부품 기본계획’과 

‘제5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을 통합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26~`35)」을 수립·발표15)

- 동 전략은 △`30년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 진입 △`35년 신차의 90% 친환경차 판매 

△`30년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70% 달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차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의 추진 전략을 마련

- [K-미래차 마더팩토리] 노하우·기술·인력 등이 집적된 미래차 중심 마더팩토리를 

구축하여 국내 생산능력 고도화를 추진

14) ‘End-to-End’란 사람이 직접 규칙을 개발하는 기존의 Rule-based 방식과 달리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나 국내 업계에서는 최근에서야 접목이 

시작되는 단계임.
15) ‘제1차 미래차 부품 기본계획’ 및 ‘제5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은 각각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및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동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25a)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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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수요 인센티브 강화) △친환경차 R&D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 △구매보조금 

지원 강화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수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친환경차 및 첨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업의 생산·R&D·투자 확대를 유도

• (AI 전환) 자동차·부품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에의 AI 활용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HTC Bootcamp’ 프로그램과 근로자 직무 전환교육

을 도입16)하여 근로자와 첨단기술의 상생을 지원

•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 분야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 

200개 사를 선정하여 △M&A △금융 △IP 확보·보호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대학과 연계하여 미래차 부품 전문인력양성을 추진

- [자율주행, 친환경차] 선도국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차의 성능을 

내연차 이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대규모 R&D 투자와 제도 정비 추진

• (자율주행차) AI 기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국내 도로 최적화 AI 자율주행 

모델 개발 △SDV17) 전환 기술개발 △커넥티드 기술18) 고도화 등 대규모 연구개발

(R&D)과 단계별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표준 

보급 등 제도 정비와 자율주행 데이터 민·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

•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충전 속도 향상 등 내연차와의 가격·성능 격차 해소를 

위한 R&D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소비자 친화도 제고 및 

친환경차 보급 확산 추진

- [세계로 뻗어나가는 K-미래차] 시장 창출형 해외 투자 및 수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펀드를 조성하여 미래차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

• (투자·해외진출) 원활한 현지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핵심기술 보호제도 등을 개선하고, 

구매력과 성장성이 높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전략적 부품 수출을 지원함으

로써 신흥시장 중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

16) ‘HTC(Human-Technology Collaboration) Bootcamp’ 프로그램은 AI·로봇·인간 간 공동 작업을 통한 효율 

개선 연구 및 평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근로자 직무 전환교육은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일감이 

사라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성과관리체계 재설계, 기술지도·공정·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17) ‘SDV(Software-Defined Vehicle)’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기능을 

SW로 구현하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
18)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란 자동차에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등 IT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자동차가 주변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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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점별 특화 전략) 중부권(연구개발), 호남권(실증), 영남권(제조·수출) 등 권역별 

특화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성장의 핵심축으로서의 자동차산업 육성을 지원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12.30.),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그림 2-6〕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목표 및 추진 방향

(3) 기타 자동차산업 관련 분야 지원 정책

❍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2년 12월 뿌리산업의 기술집약·고부가 구조 전환을 

위해 수립된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19)」에서는 뿌리산업 분야의 

차세대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

-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또는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으로, 자동차·기계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20)

1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약칭: 뿌리산업법)」에 따른 5년 단위 기본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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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획에서는 △뿌리산업 전문 인력 양성 △차세대 첨단기술 역량 강화 △기업 

성장 중심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후방산업과 뿌리산업 업종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수요기업과 뿌리 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추진

•자동차산업의 경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재의 경량화· 

고강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뿌리산업 업종 간 융복합을 지원하여 친환경 

차량용 경량 차체 부품 성형 기술 등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을 추진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4년 8월 수립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4~`28)」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기·수소차 기술이 포함된 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추격·경쟁 분야’로 선정

- 동 계획은 △연구·실증 인프라 대대적 확충 △가시적 성과 도출·기반 구축 R&D 

추진 △조기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투자 등을 추격·경쟁 분야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여, 미래 성장동력 및 기술 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2025년 10월 발표된 제2차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6~`30)21)」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AI 혁신, 

탄소중립 등 거대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

-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소재·자동차 부품·제조 장비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산업으로, 동 계획에서는 ①혁신 역량 강화 ②시장 역량 강화 ③생태계 

역량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

• (혁신 역량 강화)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 광물) 등 4대 도전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시장 역량 강화)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핵심 소·부·장 분야에 대한 공공의 선도 투자를 통해 내수 신시장 창출을 지원

• (생태계 역량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생산·구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재·부

품·장비 특화단지’를 확장하여 지역 기반의 소·부·장 산업생태계 고도화 추진

20) 자동차 1대 생산 시 뿌리 기술 관련 부품은 전체의 약 90% 수준임.
2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약칭: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임. 

관계부처 합동(20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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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경우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국내 대표 소·부·장 생산기

지로,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의 단지가 지정22) 

• 2026년 중 10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사업공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6년 3기 특화단지 선정 시에는 소·부·장 집적도·연구 혁신 기능·핵심 품목 생산 

등을 고려할 예정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10.2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6년-30년)」

〔그림 2-7〕 소재·부품·장비 산업지도 예시(자동차 부품 집적도)

22) 2023년 7월 광주(인지 센서·제어 부품·통신 시스템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 생태계 조성)와 대구(대구는 희토류 

영구자석 등 전기차 모터 공급망 구축)가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되어, 미래차 전환에 따라 많은 

수요가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및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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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시 지원 정책

(1) 인천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23)

❍ 2022년 1월 인천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미래차 부품 

관련 핵심기술을 특화·육성하고자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 22~`26)(이

하, ‘미래차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 동 계획에 따라 인천시는 내연차 시장 축소 및 미래차 전환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미래차 전환이 부진한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대 전략 과제에 대해 

2026년까지 총 1,104억 원(국비·민간 포함)을 투입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 수 885개 사(`21년 대비 ↑257개 사/41%) △매출액 

17조 5천억 원(↑3조 2천억 원/23%) △고용 30,512명(↑8,561명/39%)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계획

구분 5대 추진 전략 목적 중점과제

1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 육성
미래차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

•공공용 커넥티드카 인증 평가 센터 구축·활성화
•커넥티드카 특화 기술개발 지원
•뉴플레이어 발굴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 등

2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선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국가 R&D 공모 사업 연계 및 지원
• R&D 장비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자율주행 기술개발 챌린지(교육·공모전 등) 개최 등

3
부품기업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미래차 중심 

산업구조 재편

•미래차 기술구조 분석(Tear Down) 및 핵심 소재·부품 개발
•기술 전환 컨설팅, R&D 공동 기획 등 전주기 지원
•핵심기술·기술전환 전문교육 등

4
미래차 부품기업 
혁신 성장 지원

미래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

• AR·VR, 디지털 트윈·스마트 공정 기반 제조 혁신 지원
•글로벌 마케팅·유니콘 기업·전장기업 특화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등

5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미래차 통합 지원 

플랫폼 서비스

•통합 지원센터(컨트롤타워) 구축·운영
•현황 및 기술 전환 실태조사, 산업 정책 연구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회 및 뉴거버넌스 운영 등

자료(출처): 인천시(2022.01.09.),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 참고 및 재구성

〔표 2-4〕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 5대 추진 전략 주요 내용

23)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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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운영

❍ 「미래차 육성 종합계획」의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 육성’과 관련하여, 2021년 인천시는 

산업부 및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청라 로봇랜드에 ‘커넥티드카 소재·부

품 인증 평가 센터(이하 ’커넥티드카 센터‘)’ 구축을 시작24)

- 동 센터는 커넥티드카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기 시장을 선점해 미래차 

무선통신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

•산업부·인천시·한국자동차연구원과 연관 기업 등이 공동 협력을 통해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성능 평가를 거쳐 제품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

원회’에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사업’으로 승인되어 추진

- 커넥티드카 센터에서는 커넥티드카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더불어, 커넥티

드카에 적용되는 무선통신 및 V2X(Vehicle to Everything)25) 기술 관련 소재·부품의 

성능 평가를 지원

• 2030년까지 자동차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동 센터는 가상주행 환경을 모사 적용하여 

기업이 개발한 4G·5G 이동통신 부품의 통신 성능과 안전성을 검사하고, 전파·전자파 

내성 및 외란 등에 대한 평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기능 수행할 예정

- 동 센터는 커넥티드카 인증평가 장비를 자체 구축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처음으

로 개소한 평가시설로, 현재 대다수의 국내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의 성능 평가 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4) 동 센터는 2025년 6월 준공이 완료된 후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 관련 안전 성능 및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0월 센터를 개소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함(기호일보, 

2026.01.07.).
25) V2X 기술은 차량 간 통신(Vehicle-to-Vehicle),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ehicle-to-Infrastructure),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Vehicle-to-Pedestrians) 등 운전 중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을 의미함(김동구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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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26)’ 운영

❍ 2023년 11월 인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송도·영종도·구월동·인천국제공항 일원 

등 4지구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으며, 2024년 7월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27)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28)

-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임시 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받아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 가능

•동 지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기준 일부를 면제하며, 유상으로 

여객·화물을 운송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

위치 공간도 주요 특징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 

(3,65km)

• 주변 MICE 시설, 컨벤션, 호텔 등 위치
• 해당 지역과 연계한 대중교통 연결성 확보

영종도
운서역 ~ 하늘도시

일원
(9.7km)

• 신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
• 대중교통 연결성 확보 및 이동수요 충족

구월동
인천시청 일원

(4.2km)

• 주변 주거, 업무, 상업지역과 연계한 대중교
통 연결성 확보 및 이동수요 충족

인천국제공항 일원
(17.0km)

• 국가관문 스마트공항 위상 제고를 위해 여객
서비스를 시범 도입

•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자료(출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2024.6.13.) 참고 및 재구성

〔표 2-5〕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2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의미하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함. 
27) 「인천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8) 2025년 12월 기준, 인천국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오가는 구간은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나, 그 

외 3개 지구에서는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변성원, 2025.12.14.).



28 인천시 주력산업 기업 현황 조사: 2025년 자동차 부문

(2) 인천테크노파크의 자동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 미래차센터(이하, ‘미래차센터’)는 인천시 6대 전략산

업 중 하나인 ‘미래차’ 분야를 전담하며, 인천시와 함께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29)

- 미래차센터는 ①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②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③시제품 신속개

발 ④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등 크게 

4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운영

① 2026년 주요 지원사업

❍ 미래차센터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하여 2026년 

주요 지원사업으로 △기술 전환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및 실증 △시제품 제작 △미래

차 부품 시험 △3D 괘속조형 등을 추진

❍ (기술전환 컨설팅) 미래차센터는 인천시 자동차기업의 미래차 전환 유도 및 산업생태

계 구축 도모를 위하여 기술 전환을 희망하는 인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미래차 기술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 

- 미래차 전환 단계에 따라 준비 단계 기업과 실행단계 기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준비단계’는 미래차 부품 개발에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사업 아이템을 모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차 전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 재편 추진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

• ‘실행단계’는 미래차 부품을 개발 중이거나 기술 대안을 찾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조사 △기업 기술 진단 △사업화 전략·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컨설팅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차 R&D 등 후속 연계 지원을 수행

• 2026년에는 동 사업을 최대 7개 사 내외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 

29) 2023년 10월 인천시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등 6개 산업을 ‘인천시 

6대 집중육성 전략산업’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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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러레이팅) 미래차센터는 미래차 분야의 기술 전환 및 대·중소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미래차 대중소 기업 상생 브릿지(오픈이노베이션) 액셀러레

이팅 프로그램」을 공고·운영

- 동 사업은 미래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혁신기술을 보유한 미래차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

- 동 프로그램은 본사·공장·연구소가 인천에 소재한 미래차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대·중견기업과의 PoC(오픈이노베이션) 협력 매칭 △외부 

투자기관·판로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오픈이노베이션에는 대·중견기업(현대모비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디와이오토 

등)이 참여하여 SDV·자율주행·이차전지·전동화 등 미래차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수요를 제시하였으며, PoC 진행 시 기업당 최대 2,000만 원(2개 사 내외)을 지원

- 2026년에는 3월 공고를 시작하여 7개 사를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엑셀러레이팅·

오픈이노베이션과 함께 인천시의 ‘전략산업 미래차 펀드’의 연계 투자를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시제품 제작·시험 인증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 

자료(출처): 인천테크노파크(2026), ‘2026년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그림 2-8〕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차 엑셀러레이팅·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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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제품 제작·성능 평가) 미래차센터는 미래차 관련 핵심부품·제품의 국산화와 고도화

를 위하여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부품 시험 △3D 쾌속조형 

등을 지원

- 인천테크노파크는 미래차 핵심부품의 성능 평가 시험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

- 자동차 핵심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Track 1)과 

7년 이상의 미래차기업(Track 2)을 구분하여 핵심부품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

• 2026년 사업에서는 총 7개 사 내외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실증·시험인증 등의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 

- 미래차 부품 시험 지원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연간 상시 진행되는 사업으로, 미래차 

부품의 진동·성능 및 내구 신뢰성 평가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

• 2026년 사업에서는 10개 사 내외를 대상으로 진동시험용 지그 제작 비용(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30)

- 3D 쾌속조형 지원사업은 3D 프린터를 통한 시제품 제작 및 역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액상·분말 3D 프린터 장비를 지원 

• 2026년 사업에서는 50개 사 내외를 대상으로 제작 지원금의 80% 할인(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

[복합환경 진동시험기] [쾌속조형(3D 프린터) 장비]

자료(출처): 인천테크노파크(2026), ‘2026년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그림 2-9〕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차센터 보유 장비

30) 단, 성능시험 수수료는 100% 기업이 직접 부담하며, 복합환경 진동시험기 16톤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이후에 가능함.



제2장 자동차산업 현황 31

②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 미래차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미래자동차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31)의 경우 미래

차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및 통신·SW 핵심기술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미래차(친환경·지능형·커넥티드·자율주행 등) 및 통신·보안 분야의 기술개발에 필요

한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부품기업의 기술 자립화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

-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또는 인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선정 기업32)으로, 단독(주관기관) 참여 또는 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관련 분야 기업·대

학·연구소(참여기관)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2025년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4개 사 내외, 과제당 최대 8천만 원(총사업비 90% 

이내) 수준

③ 거버넌스 운영(네트워킹)

❍ 미래차센터는 인천시의 미래자동차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포럼 운영 및 기업 대상 정기 면담 등을 통해 인천시 

미래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 2025년 9월(1차)과 11월(2차)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인천 미래차 테크포럼’을 개최하여, 자동차 부품기업이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현실적 해법과 협력 방향을 모색

• 1차 포럼에서 완성차기업 1·2차 벤더, 교수, 연구소 C레벨 인사 등으로 구성된 ‘인천 

미래차 앰버서더’ 10여 명을 위촉하여 산업 혁신 협의체를 구성 

• 2차 포럼에서는 앰버서더와 12개 기업을 매칭하여 기술 전환과 시험·인증, R&D, 

해외 진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31) 2025년에는 「미래차 ACEs(Autonomous, Connected, Electric, Shared/Service)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함.
32)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함께 추진한 사업으로, 참여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수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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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래차센터는 인천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자동차 

분야 재직자, 학생, 취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

- 2023년에는 미래차 소프트웨어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자율주행 SW, 임베디드 프로그

래밍 등의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친환경차 정비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

여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의 정비·점검 역량 강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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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산업 실태조사 결과33)

제3장

1. 조사 개요34)

1) 조사 설계

❍ 조사 대상: 인천광역시 자동차산업 영위 제조기업 대상(2025년 10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이외 업종 중 자동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타 업종

- 모집단 구성 시 △한국GM 납품업체(협신회) 중 인천시 소재 기업 △자동차업종 

상생협약사업 참여기업 △인천TP 자동차 부품 실태조사 참여기업 △인천 모빌리티 

연합 회원사 등을 포함

❍ 응답 기업 수: 210개 (889개 표본 중 응답률 23.6%)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E-mail)·팩스(Fax)·면접 조사

❍ 조사 기간: 2025년 10월 23일(목) ~ 11월 27일(목), 약 5주

2) 조사 내용

❍ 기본 조사 항목

- 기업 기본정보 : 사업체명, 설립 연도, 주소, 사업장 유형, 업종, 자동차 제품 제조 

참여 시기

33) 동 보고서의 실태조사 결과는 응답 기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인천시 전체의 결과 값을 과소·과대 대표할 

수 있음.
34) 본 실태조사의 모집단에는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자동차 및 부품업체(C30)’로 분류된 기업 외에 자동차 부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타 기계·금속 부문 기업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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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사항 : 자본·매출액·영업손익 규모, 자동차 제품 매출 비중 

- 고용 관련 사항 : 고용 형태별 근로자 수, 연령별 근로자 수 등 

❍ 생산·판매 현황

- 자동차 분야 생산품별 매출액, 내수·수출 비중, 주요 수출 대상국

- 거래처 유형별 납품처 수 및 매출액 비중 등

❍ 업황 및 전망

- 2025년 업황 평가, 2026년 전망 등

❍ 사업전환 및 관세 영향

- 사업전환 준비 여부 및 사유, 사업전환 형태, 사업전환 시 애로사항 

- 미국 관세 영향 체감, 관세 대응 노력 등

❍ 경영 애로 및 정책 수요

- 자동차산업 경영활동 애로사항, 지원 정책 수요, 건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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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기업 수 비율

전체 210 100

사업장 유형

단독사업체 147 70.0

본사 50 23.8

지사 / 공장 13 6.2

협력관계

1차 협력사 38 18.1

2차 협력사 106 50.5

3차 협력사 63 30.0

기타 3 1.4

기업규모

중견기업 17 8.1

중기업 157 74.8

소기업 36 17.1

종사자 규모

1 ~ 9인 30 14.3

10 ~ 29인 61 29.0

30 ~ 99인 80 38.1

100 ~ 299인 31 14.8

300인 이상 8 3.8

매출액 규모

10억 원 미만 12 5.7

10 ~ 50억 원 미만 69 32.9

50 ~ 100억 원 미만 26 12.4

100 ~ 500억 원 미만 65 31.0

500 ~ 1,000억 원 미만 17 8.1

1,000억 원 이상 21 10.0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엔진 주요 부품 14 6.7

엔진 관련 부품 27 12.9

동력전달장치 부품

내연차용 전기장치 5 2.4

변속기 및 관련 부품 19 9.0

동력전달 부품 12 5.7

차체용 부품 차체 및 의장(시트 제외) 38 18.1

전기장치 부품 전기·전자장치 27 12.9

기타 부품

조향 현가장치 13 6.2

제동 장치 7 3.3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8 3.8

안전부품 8 3.8

열관리·공조 부품 7 3.3

전기차 주요 부품 3 1.4

수소전기차 주요 부품 2 1.0

자율주행차 주요 부품 4 1.9

일반 부품, 설계·제조·검사 
장비 및 SW

4 1.9

기타 자동차 분야 12 5.7 

주: 주요 생산품 분야의 생산품 그룹 구분은 각 기업의 최다매출 품목을 기준으로 구분

〔표 3-1〕 자동차산업 실태조사 설문 응답 기업 특성 (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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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35)

1) 기업 일반현황

❍ 조사에 응답한 인천시 관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지사·공장 등이 

없는 ‘단독사업체’로, 평균 업력은 23.29년 수준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남동구(43.3%)’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서구(32.9%)’, ‘미추홀구(8.1%)’, 

‘연수구(6.2%)’, ‘부평구(4.8%)’ 등에 소재

- 인천 관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은 ‘단독사업체’가 70.0%로 가장 많고, ‘본사(23.8%)’, 

‘지사·공장(6.2%)’ 순 

•다만 기업들의 자동차산업 진입 시기 기준 평균 업력은 ‘지사·공장(28.92년)’, ‘본사

(22.28년)’, ‘단독사업체(17.57년)’ 순으로, 기업 수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확인

- 응답 기업의 약 38.6%가 1999년 이전에 설립된 업력 20년 이상의 중·장기 존속기업으

로, 자동차산업 진입 평균 업력은 약 19.40년

•설립 연도별 분석에 따르면 ‘중견기업(76.5%)’과 ‘중기업(38.2%)’은 1999년 이전 

설립기업이 비중이 높고 ‘소기업’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설립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존속 연수와 기업규모가 일정 수준 비례하는 것으로 조사

•자동차산업 진입 시기 조사에 따르면 ‘1차 협력사’의 경우 약 52.6%가 1999년 이전으로 

평균 업력이 약 27.84년으로 나타났으며,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는 2010~2019

년도에 자동차산업에 진입한 기업의 각각 약 46%로 확인

- 관내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은 주요 생산품 분야와 관계없이 대체로 중기업 규모에 

해당하며, 설립 연도 기준 평균 업력은 ‘동력전달장치 부품(25.14년)’ 업종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

•업종별 자동차산업 진입 시기별로는 ‘엔진용 부품(29.3%)’ 업종의 1999년 이전 진입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동력전달장치 부품(27.8%)’, ‘기타 부품

(26.5%)’, ‘전기장치 부품(18.5%)’, ‘차체용 부품(15.8%)’ 순

35) 조사 결과의 통계표상 ‘-’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는 표기로 ‘0’과는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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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전체 8.1 74.8 17.1

설립 연도

1999년 이전 76.5 38.2 22.2

2000년 ~ 2009년 23.5 32.5 13.9

2010년 ~ 2019년 0.0 26.1 55.6

2020년 이후 0.0 3.2 8.3

평균 업력 38.12 23.10 17.11

자동차산업
진입 연도

1999년 이전 64.7 23.6 8.3

2000년 ~ 2009년 29.4 31.2 19.4

2010년 ~ 2019년 5.9 40.8 55.6

2020년 이후 0.0 4.5 16.7

평균 업력 34.53 18.85 14.64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12.2 75.6 12.2

동력전달장치 부품 8.3 77.8 13.9

차체용 부품 5.3 78.9 15.8

전기장치 부품 7.4 81.5 11.1

기타 부품 7.4 67.6 25.0

〔표 3-2〕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 일반현황 (N=210, 단위: %, 년) 

❍ 관내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은 자본금 3억 미만의 중소기업이 약 4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매출액36)은 100억 원~500억 원 구간인 기업의 

비중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자동차산업 협력 단계에 따른 조사에서는 2차·3차 등 완성차기업과의 협력 단계가 

멀어질수록 낮은 자본금 및 적은 매출 규모를 가진 기업의 비중이 증가 

•자본금 3억 미만 기업의 협력 단계별 비중은 ‘1차 협력사(13.2%)’, ‘2차 협력사

(42.4%)’, ‘3차 협력사(50.8%)’, ‘기타(66.7%)’ 순

- 관내 자동차 관련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은 평균 약 374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33.3%)’과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2.9%)’ 구간에 속한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1차 협력사는 매출액 규모가 ‘100억 원~5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36.8%로 

가장 높고 ‘500억 원~1,000억 원 미만’ 및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비중이 

각각 23.7% 수준

36) 동 문단에서 언급한 매출액은 기업의 본사·사업장 등의 고용 인력 수에 따라 산출한 사업장 매출액의 추정치로, 

인천 관내 기업의 실질적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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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협력사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 비중은 ‘100억 원~500억 원 미만(36.8%)’, ‘10억 

원~50억 원 미만(30.2%)’ 순이며, 3차 협력사의 경우 ‘10억 원~50억 원 미만’이 

약 49.2%

- 응답 기업의 약 80.0%는 전체 매출액 대비 자동차 제품 매출액 비중이 100%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동차산업 협력 단계·기업 규모·주요 생산품 분야 등 세부 

구분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자본금 규모 사업장 매출액 규모

주: 사업장 매출액 규모는 인천시 관내 사업장의 고용인원 수를 기준으로 기업 전체 매출액 규모에서 추산

〔그림 3-1〕 자동차 관련 기업의 자본금 및 사업장 매출액 규모 

❍ 인천시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의 총근로자 중 약 91.3%가 자동차 관련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관련 근로자는 대체로 ‘40~50대’ 및 ‘정규직 근로자’라

는 특징을 보유

- 응답 기업의 총근로자 수는 13,899명으로 이 중 약 91.3%에 해당하는 12,685명이 

자동차산업 분야의 업무를 수행

•자동차산업 협력 단계별로는 △2차 협력사(49.4%) △1차 협력사(39.8%) △3차 협력사

(11.7%) △기타(0.1%) 순

- 자동차 부문 근로자는 전체의 약 97.3%에 해당하는 12,348명이 정규직으로 근로 

중이며, 40대와 50대 근로자가 전체의 66.0%로 매우 높은 수준

•연령대별 근로자는 △40대(33.4%) △50대(32.6%) △30대(20.2%) △20대(10.3%) 

△60대 이상(3.5%) 순

•자동차산업 협력 단계가 낮아질수록 20~30대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제3장 인천시 자동차산업 실태조사 결과 41

〔그림 3-2〕 자동차 관련 기업의 근로자 수 현황 

2) 생산·판매 현황37)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약 9.70조 원이며, 수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16.7% 수준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중국·유럽 등으로 조사

-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요 매출 품목은 △전기·전자 장치(24.6%) △동력전달 부품

(17.6%) △엔진 관련 부품(13.7%) △엔진 주요 부품(10.4%) 순

- 1차 협력사의 매출액은 자동차산업 전체 매출액의 약 5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협력사(36.7%)’, ‘3차 협력사(5.7%)’, ‘기타(0.1%)’ 순   

• 1차 협력사는 ‘동력전달 부품(29.3%)’ 분야의 매출액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반면, 

2차 협력사는 ‘전기·전자 장치(46.1%)’, 3차 협력사는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26.7%)’ 등으로 협력 단계에 따라 주요 매출 품목에 차이

- 응답 기업 중 2024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32개 사(15.2%)로, 동 기업들의 

총수출액은 자동차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약 16.7% 수준이며, 주요 수출국38)은 

‘미국(59.4%)’ 및 ‘중국(21.9%)’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수출은 ‘1차 협력사(73.0%)’가 주도하고 있으며, 총수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전기·전자 장치(33.1%) △엔진 관련 부품(32.0%) △동력전달 

부품(22.7%) 순

37) 하단의 생산·판매 관련 현황은 인천 관내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정된 것이 아닌 해당 기업 전체의 정보에 

기반하고 있어, 일부 기업(210곳 중 24곳)의 매출액이 다소 과대 평가됨.
38) 주요 수출국 1, 2순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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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분야별 매출액 비중 각 생산품 분야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그림 3-3〕 자동차 관련 기업의 생산품별 매출액 및 수출액 

❍ 인천시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자동차산업 내 협력 단계 및 주요 생산품 분야와 

관계없이 대체로 다수의 기업과 동시에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관내 자동차산업의 1차 협력사는 완성차기업, 모듈·시스템 기업, 타 1차 부품기업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2차 협력사는 주로 1차 협력사와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보유

구분
응답 

기업 수
미국 중국

유럽
국가

일본 멕시코
아세안
국가

인도 기타

전체 32 59.4 21.9 21.9 18.8 15.6 6.3 6.3 6.3

협력
관계

1차 13 69.2 23.1 30.8 23.1 7.7 0.0 7.7 7.7

2차 14 50.0 21.4 21.4 14.3 14.3 14.3 0.0 7.1

3차 5 60.0 20.0 0.0 20.0 40.0 0.0 20.0 0.0

기타 - - - - - - - - -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6 100.0 16.7 33.3 16.7 0.0 0.0 16.7 0.0

동력전달장치 부품 7 28.6 28.6 28.6 28.6 28.6 0.0 0.0 14.3

차체용 부품 6 66.7 16.7 0.0 16.7 0.0 16.7 0.0 0.0

전기장치 부품 5 80.0 0.0 40.0 20.0 20.0 0.0 20.0 0.0

기타 부품 8 37.5 37.5 12.5 12.5 25.0 12.5 0.0 12.5

주: 주요 수출국 자료는 각 기업의 주요 수출국 1, 2순위 합산 값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1개국에만 수출하는 기업이 

존재하므로 비중의 합산 값이 200%와 불일치  

〔표 3-3〕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요 수출국 (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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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차 협력사는 현대, 기아, 한국GM을 제외한 기타 국내·외 완성차업체와는 

대체로 매출 거래 비중이 매우 낮거나 없는 것으로 조사39)

•관내 1차 협력사의 완성차 대상 매출액 비중은 △한국GM(29.2%) △현대(27.3%) 

△기아(21.7%) △기타 국내 완성차(4.3%)40) 순으로, 인천시 기업은 관내 완성차 

기업인 한국GM 이외 외지 기업으로부터의 매출도 적지 않은 편 

•한국GM과 거래하는 21개 기업 중 10개 사는 한국GM의 매출액 비중이 40% 미만으로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유지 중이나, 5곳은 다른 기업과의 거래 없이 매출의 100%를 

한국GM에 의지41)

• 2차 협력사 기업은 주로 1차 협력사와의 수직적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1개 

기업이 다수의 1차 부품기업 및 모듈·시스템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42)

- 관내 자동차기업의 주요 생산품은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조사에 

응답한 전기장치 부품의 생산기업 중에는 한국GM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 전무

•조사에 따르면 관내 자동차기업의 약 절반이 2차 협력사로, 주요 생산품 분야와 관계없이 

전체 매출액 대비 1차 협력사와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관내 기업은 현대와의 거래에서는 전기장치 부품(9.3%)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7.1%)의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한국GM과의 거래에서는 동력전달장치 부품(8.3%) 및 기타 

부품(7.9%)의 매출 비중이 높고 전기장치 부품 분야의 매출은 전무

•국내기업은 엔진용 부품(1.3%)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1.1%) 분야를 제외하고는 해외 

완성차기업과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39) 완성차업체와 거래 중인 1차 협력사 수(중복)는 현대(24곳) > 기아(22곳) > 한국GM(21곳) > 기타 국내 

완성차(11곳) > 기타 해외 완성차(5곳) > 르노코리아(3곳) > KG모빌리티(2곳) 순임. 
40) 1차 협력사의 완성차기업 이외의 매출액은 모듈·시스템 기업 3.7%, 기타 1차 부품기업 9.7% 수준으로, 약 10%는 

완성차기업 외의 납품으로 발생함.
41) 한국GM 거래업체의 매출액 비중별 기업 수는 20~40% 미만(8곳) > 100%(5곳) > 40~60% 미만(3곳) > 20% 

미만(2곳), 60~80% 미만(2곳) > 80~100% 미만(1곳) 순. 한국GM 대상 매출액 규모별로는 1천억 원 이상(11곳) 

> 200억 원 미만(5곳) > 200~400억 원 미만(2곳) > 400~600억 원 미만, 600~800억 원 미만, 800억 원 

미만(각 1곳) 순임.
42) 자동차산업 2차·3차 협력사를 통틀어 28개 기업은 각각 1개의 1차 부품기업 또는 2차 부품기업 등에 매출의 

100%를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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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래업체별 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작성

〔그림 3-4〕 거래 완성차업체별 매출액 비중 

구분
응답 

기업 수
현대 기아

한국
GM

르노
코리아

KG
모빌
리티

기타 
국내

완성차

기타 
해외 

완성차

모듈·
시스템 
기업

1차 
부품
기업

2차 
부품
기업

기타

전체 210 4.9 3.9 5.3 0.2 0.1 0.8 0.4 0.7 49.1 31.7 2.9

협력
관계

1차 38 27.3 21.7 29.2 1.3 0.3 4.3 2.5 3.7 9.7 0.0 0.0

2차 106 0.0 0.0 0.0 0.0 0.0 0.0 0.0 0.0 93.9 6.1 0.0

3차 63 0.0 0.0 0.0 0.0 0.0 0.0 0.0 0.0 0.0 95.2 4.8

기타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41 6.0 5.0 3.8 0.5 0.0 3.0 1.3 1.8 46.2 32.2 0.0

동력전달
장치 부품

36 7.1 2.5 8.3 0.3 0.0 1.1 1.1 0.0 38.9 38.0 2.8

차체용 
부품

38 4.0 4.4 3.2 0.5 0.3 0.0 0.0 0.2 56.1 31.2 0.0

전기장치 
부품

27 9.3 5.6 0.0 0.0 0.0 0.0 0.0 0.0 57.8 23.7 3.7

기타 부품 68 2.0 3.1 7.9 0.0 0.0 0.0 0.0 0.9 48.2 31.4 5.9

〔표 3-4〕 자동차 관련 기업의 거래처 유형별 매출액 비중 (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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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황 및 전망

❍ 산업 내 협력 단계와 관계없이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40% 이상이 2025년 업황이 

2024년 대비 악화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생산품 분야별로는 동력전달장치 부품 

및 차체용 부품기업의 50% 이상이 업황이 악화했다고 응답

- 2025년 업황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차 협력사 모두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업황 판단에 기업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

• 2025년 업황의 ‘악화’ 응답 비중을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10억 원 

미만(83.3%) > 10~50억 원 미만(59.4%) > 50~100억 원 미만(42.3%) > 100~500억 

원 미만(36.9%) > 500~1,000억 원 미만(29.4%) > 1,000억 원 이상(23.8%) 순

- 주요 생산품 분야별로는 동력전달장치 부품(52.8%)과 차체용 부품(52.6%)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른 분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동력전달장치 부품 분야의 경우 2024년과 2025년의 업황이 유사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3.3%로 다른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차체용 부품 분야는 2025년 업황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2.6%)을 기록

- 2025년 초 美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발표하며 수출이 소폭 감소한데 더해, △미국 신공장 가동(현대차)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업황에 영향  

❍ 한편, 2026년 자동차산업 업황이 2025년과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전체의 약 81.9%로, 2026년 전망에 대한 업계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인 편

-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인 3차 협력사의 경우 2026년 전망의 ‘악화’ 응답 비중이 

23.8%로, 1·2차 협력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43) 

- 동력전달장치 부품 및 차체용 부품 부문은 친환경차 확대 및 철강 관련 이슈 등으로 

인하여 타 부문에 비해 2026년 전망에 대한 ‘개선’ 기대가 낮은 수준 

43) 관내 자동차산업의 3차 협력사는 매출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약 58.7%로, 1·2차 협력사에 

비해 시장 상황 변동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산업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46 인천시 주력산업 기업 현황 조사: 2025년 자동차 부문

-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미국의 팩트 시트(Fact sheet)가 확정되며 

자동차 관련 관세가 25%에서 15%로 감소했으나, △관세 불확실성 △지정학 분쟁으로 

인한 물류 불안 △친환경·자율주행 전환 이슈 △중국발 가격경쟁 등이 국내 자동차산업

의 회복·성장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4) 사업전환44) 및 관세 영향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약 97.6%에게는 사업전환이 고려 대상이 아니나, 일부 

사업전환을 준비(진행) 중인 기업은 ‘자금조달’ 및 ‘판로 개척’을 사업전환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정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은 대체로 사업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엔진용 

부품 및 차체용 부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5곳)은 사업전환을 준비(진행) 중

• 5개 기업 중 1곳은 현재 사업전환을 추진하고 3곳은 사업전환을 계획 중이며. 1곳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사업전환 의사가 있다고 응답

- 사업전환을 준비(진행) 중인 기업들은 주로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3곳), 

1개 사는 자동차산업 이외의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44) ‘사업전환’이란 현재 산업 분야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 이외에 다른 제품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업종 추가)하거나, 

다른 제품·산업 분야로 사업을 전환(업종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구분
응답 

기업 수

2025년 업황(`24년 대비) 2026년 전망(`25년 대비)

개선 동일 악화 개선 동일 악화

전체 210 12.9 41.4 45.7 4.3 81.9 13.8

협력
관계

1차 38 18.4 39.5 42.1 7.9 81.6 10.5

2차 106 12.3 46.2 41.5 2.8 87.7 9.4

3차 63 7.9 34.9 57.1 3.2 73.0 23.8

기타 3 66.7 33.3 0.0 33.3 66.7 0.0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41 14.6 41.5 43.9 4.9 78.0 17.1

동력전달장치 부품 36 13.9 33.3 52.8 0.0 88.9 11.1

차체용 부품 38 2.6 44.7 52.6 0.0 86.8 13.2

전기장치 부품 27 14.8 40.7 44.4 7.4 77.8 14.8

기타 부품 68 16.2 44.1 39.7 7.4 79.4 13.2

〔표 3-5〕 자동차 관련 기업의 업황 및 전망 (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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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주로 납품 거래처의 요구와 관계없이 내수 및 해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전환을 고려

•사업전환 고려 기업 중 2곳은 생산 업종 추가 형태, 2곳은 타 생산품으로의 전환 

형태의 사업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나, 1개 기업은 자동차산업 경기가 어려워 타 산업으

로의 업종 전환을 계획 중인 상황

- (1·2순위 합산) 사업전환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연구·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조

달(80.0%)’과 ‘신규 품목의 판로 확보(80.0%)’를 선정   

•기업들이 고려 중인 사업전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전환을 고려·계획·추진하는 

데는 ‘설비 등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과 ‘신규 생산품의 판로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4개 기업이 사업전환 장애요인의 1순위 응답으로 ‘연구·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을 선택하여,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약 51.4%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로 인한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되나, 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절반 이하만이 관세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구분
응답 

기업 수

현재 
사업전환 
계획 중

현재 
사업전환
추진 중

향후 
사업전환
의사 있음

사업전환 
의사 없음

전체 210 1.4 0.5 0.5 97.6

협력
관계

1차 38 2.6 2.6 0.0 94.7

2차 106 0.9 0.0 0.9 98.1

3차 63 1.6 0.0 0.0 98.4

기타 3 0.0 0.0 0.0 100.0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41 2.4 2.4 0.0 95.1

동력전달장치 부품 36 0.0 0.0 0.0 100.0

차체용 부품 38 2.6 0.0 2.6 94.7

전기장치 부품 27 0.0 0.0 0.0 100.0

기타 부품 68 1.5 0.0 0.0 98.5

〔표 3-6〕 자동차 관련 기업의 사업전환 고려 여부 (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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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의 체감 정도에 관해 응답 기업의 51.9%가 관세부과로 

인한 긍·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직접 수출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이 8.1%, 수출기업에의 납품으로 인해 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기업이 43.3%이며, 0.5%는 관세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한편, 미국의 관세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전체의 약 35.7%에 달해 

미국 관세로 인한 관내 자동차산업의 경기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 (1·2순위 합산)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 중에서도 주로 △자동

차·자동차 부품 관세(78.5%) △철강 및 파생상품 관세(36.3%) △중국 견제를 위한 

관세(34.1%) 등 자동차 제조와 직접적 연관이 높은 관세의 영향이 크다고 응답 

•응답 기업은 대체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가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동력전달장치 부품(34.6%) △전기장치 부품(28.5%) △기타 

부품(25.7%) 분야에서는 ‘철강 및 파생상품 관세’의 1순위 비율도 높은 편 

- (1순위) 미국 관세의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을 제외한 135개 기업 중 관세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인 기업은 약 44.4%로, 이들은 주로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거나 

거래처와의 관세 부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

•관세 대응을 진행 중인 기업은 주로 △원가 절감 방안 모색(21.5%) △거래처와 관세 

부담 협의(13.3%)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5.2%)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며, 3개 기업만이 해외로의 공장 이전·생산 투자를 고려

•관내 1차 협력사의 경우 관세 대응을 준비 중인 기업의 비중이 67.9%로, 2·3차 

협력사(각 43.5%, 28.9%)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원가 절감을 통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조사45)

•주요 생산품 분야별로는 전기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관세 대응 준비 비중이 

57.1%로 가장 높은 편

•이에 따르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기업에서도 대응 준비가 미흡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들의 대응 강화 촉진 및 문제 발생 시 회복력 증진을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

45) 1차 협력사의 관세 대응 노력(1순위) 응답은 준비사항 없음(32.1%) > 원가 절감 방안 모색(32.1%) > 거래처와의 

관세 부담 협의(17.9%) >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14.3%) > 미국 현지 생산 투자(3.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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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기업 수

직접 
영향권

(수출기업 등)

간접 
영향권
(수출기업 
납품 등)

일부 
반사이익

기대

잘 
모르겠음

영향 
없음

전체 210 8.1 43.3 0.5 12.4 35.7

협력
관계

1차 38 15.8 52.6 0.0 5.3 26.3

2차 106 7.5 46.2 0.9 10.4 34.9

3차 63 4.8 34.9 0.0 20.6 39.7

기타 3 0.0 0.0 0.0 0.0 100.0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41 4.9 56.1 0.0 12.2 26.8

동력전달장치 부품 36 11.1 50.0 0.0 11.1 27.8

차체용 부품 38 10.5 52.6 2.6 13.2 21.1

전기장치 부품 27 11.1 25.9 0.0 14.8 48.1

기타 부품 68 5.9 33.8 0.0 11.8 48.5

〔표 3-7〕 자동차 관련 기업의 미국 관세부과 영향 여부 (단위: 개사, %)

주: 1) 영향 관세 종류는 영향도 1, 2순위 및 합산 값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각 영향 순위별 합산이 100%로 작성

2) 2순위 영향 관세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2순위 사례 수는 114개 기준으로 100%를 표기

〔그림 3-5〕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종류 (N=135, 영향도 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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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은 대체로 생산 제품 판매를 위한 ‘판로 확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 (1·2순위 합산)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요 장애요인은 △판로 확보(49.5%) 

△운전자금 조달(37.1%) △생산설비·연구 등 투자자금 조달(34.3%) 등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하여 생산품의 판로 확보 문제가 기업들의 주요 어려움으로 작용 

• 2·3차 협력사의 운전·투자자금 관련 애로 응답이 1차 협력사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 중·소규모 기업의 자금 확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46) 

- (1순위) 관내 기업들의 1순위 장애요인은 자동차산업 내 협력 단계 또는 주요 생산품 

분야에 따라 차이

• 1차 협력사는 ‘생산설비·연구 등 투자자금 조달(26.3%)’, 2차 협력사는 ‘판로 확보

(22.6%)’, 3차 협력사의 경우 ‘운전자금 조달(34.9%)’의 1순위 장애요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

•주요 생산품 분야별로는 엔진용 부품(24.4%) 및 동력전달장치 부품(25.0%) 생산기업은 

‘미국 관세·내수 등 외부 요인’을, 차체용 부품(26.3%) 및 전기장치 부품(25.9%) 생산기

업은 ‘운전자금 조달’을, 기타 부품(20.6%) 생산기업은 ‘판로 확보’를 1순위로 선정47)

4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기업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미국 실리콘밸리 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자금 공급 역할을 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 파산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하여 건전성 제도 정비(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기업 잠재리스크 조기 선별 등)를 

시작하였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비교적 신용도가 낮아 위험가중치가 높게 평가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 폭이 감소함(한국은행).
47) 동력전달장치 부품 생산기업의 1순위 장애요인은 ‘투자자금 조달’과 ‘외부 요인’이 25.0%로, 전기장치 부품 

생산기업의 1순위 장애요인은 ‘판로 확보’와 ‘운전자금 조달’이 25.9%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설명 편의를 위해 

한 가지 분야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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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순위 장애요인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이 있어 2순위 사례 수는 196개 기준으로 100%를 표기

〔그림 3-6〕 자동차산업 관련 경영활동 애로사항 (N=210, 중요도 순 2가지)

❍ 관내 자동차산업 연관 기업들은 주로 ‘금융 지원’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1·2순위 합산) 기업의 지원 정책 선호도는 △저리대출·저율보증 등 금융 지원(59.0%) 

△생산·연구 인력 확보 지원(42.4%) △연구개발(R&D) 지원(33.3%)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 지원(28.1%) 순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금융 지원’에 대한 선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금융 지원(33.3%)’보다 ‘연구개발 지원(57.1%)’

에 대한 선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주요 생산품 분야별로는 대체로 ‘금융 지원’에 대한 선호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났으

나, 전기장치 부품 생산기업의 경우 ‘금융 지원’과 ‘연구개발 지원’의 선호 비중이 

48.1%로 동일

- (1순위) 관내 기업 중 1차 협력사의 경우 연구개발(R&D) 지원(36.8%) 부문, 3차 

협력사의 경우 금융 지원(54.0%) 부문에 대한 1순위 수요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이는 기업규모(중견, 중, 소)에 따른 분석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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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 

기업 수
금융

인력
확보

R&D
판로
개척

사업화
시장
정보

인증·
특허

관세
상담

기타

전체 210 59.0 42.4 33.3 28.1 8.6 8.6 7.6 0.5 0.5

협력
관계

1차 38 50.0 34.2 50.0 39.5 5.3 7.9 2.6 0.0 0.0

2차 106 55.7 36.8 35.8 32.1 10.4 7.5 12.3 0.9 0.0

3차 63 69.8 57.1 19.0 15.9 7.9 9.5 3.2 0.0 1.6

기타 3 66.7 33.3 33.3 0.0 0.0 33.3 0.0 0.0 0.0

주요 
생산품 
분야

엔진용 부품 41 61.0 48.8 39.0 19.5 7.3 9.8 4.9 0.0 0.0

동력전달
장치 부품

36 61.1 44.4 27.8 27.8 11.1 2.8 16.7 0.0 0.0

차체용 부품 38 63.2 36.8 23.7 36.8 7.9 5.3 7.9 2.6 2.6

전기장치 
부품

27 48.1 25.9 48.1 29.6 14.8 14.8 7.4 0.0 0.0

기타 부품 68 58.8 47.1 32.4 27.9 5.9 10.3 4.4 0.0 0.0

주: 정책 수요 자료는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1, 2순위 합산 값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로, 2순위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이 

존재하여 비중의 합산 값이 200%와 불일치

〔표 3-8〕 자동차 관련 기업의 정책 수요 (단위: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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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완성차기업의 지역경제 영향 및 정책제언

제4장

1. 한국GM 현황과 인천시 영향 진단

1) 한국GM 현황48)

❍ 인천시 부평구 소재 완성차 제조업체인 한국GM은 매년 10,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지역 앵커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자동차 

생산을 꾸준히 확대

- 한국GM은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의 한국법인으

로, 2024년 이후 주로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생산

• 2019년 한국GM 내 연구개발(R&D) 분야가 별도 법인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GM Technical Center Korea)’로 독립하였으며, 센터는 주로 차세대 준중형 SUV 

및 신규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디자인·엔지니

어링 등 R&D 업무를 수행

- 2025년 기준 한국GM은 460,826대의 차량을 생산하였으며, 내수와 수출을 합한 

총판매는 약 462,313대 수준 

•한국GM의 완성차 생산은 국내 주요 완성차기업 생산량 합계49)의 약 11.2%를 차지

• 2025년 기준 내수판매는 15,097대, 해외 판매는 447,226대로, 판매는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출 의존도가 더욱 심화하는 추세50)

48) NICE평가정보의 기업 자료 및 산업통상부 자동차 수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리한 한국GM 한국사업장 본사 

(관내 완성차 제조기업) 및 연구소(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관련 현황을 수록함. 
49) 국내 주요 완성차기업이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타다대우 등 

6개 사를 의미함.
50) 한국GM의 총판매량 대비 국내·외 판매 비중은 2021년 내수 22.9%, 수출 77.1%에서 2025년 내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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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한국GM 매출액은 약 14.4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 수준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51)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매출액은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28.7% 감소한 약 9.6천억 원 수준

- 2025년 12월 기준 한국GM의 근로자 수는 7,701명52)으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의 근로자를 포함하면 매년 1만여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지역의 고용시장

에 기여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야 취업자는 약 26,000명으로, 제조사인 한국GM의 경우 

관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분야의 약 29.6% 수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53)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생산 223,623 258,260 464,648 494,072 460,826

판매

내수
(국내 매출액)

54,292
(14,978.6)

37,239
(12,533.9)

38,755
(13,494.7)

24,824
(9,617.7)

15,087
(-)

수출
(수출액)

182,748
(54,760.0)

227,637
(77,568.7)

403,881
(123,845.1)

473,165
(134,153.4)

447,226
(-)

근로자 수
한국GM(주) 8,484 8,304 8.042 7,895 7,701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주)

3,168 3,151 2,868 2,818 2,864

인건비
한국GM(주) 3,119.8 2,370.4 2,317.2 2,405.5 -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주)

3,700.9 3,728.4 3,802.1 3,642.6 -

주: 1) 생산 및 판매는 산업부 보도자료의 한국GM(제조사) 생산·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판매 항목의 괄호 안은 NICE  

  평가정보를 통해 확인한 한국GM의 손익계산서 기준 ‘제품 매출액’ 항목으로 작성

2) 종업원 수는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국민연금 기준 연말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인건비는 매년 말 손익계산서의  

  ‘인건비(급료와 임금+퇴직금여충당전입액+복리후생비)’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표 4-1〕 인천시 완성차 제조기업(한국GM) 일반현황 (단위: 대, 명, 억 원)

수출 96.7%로 변화함.
51) 한국GM 연도별 총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2년 29.2% > 2023년 52.4% > 2024년 4.7% 수준으로, 

2023년부터 수출 물량의 증가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히 상승한데 기인함.
52)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기준으로 함.
53)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고용조사」 - 시도/산업별 취업자’ 자료를 참고하여 2025년 1/2분기의 취업자 

수가 연말까지 동일했음을 가정하여 산출한 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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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GM 1차 협력사 상세 현황

❍ 조사의 응답한 기업 중 한국GM 1차 협력사는 총 21곳으로, 중위 매출액은 약 

355.1억 원으로 추정54)

- 조사에 참여한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주로 인천시 서구(10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남동구(7곳), 연수구(2곳) 부평구 및 미추홀구(1곳) 

등으로 조사

•인천시 서구(가좌)·남동구(남동)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관내 

제조기업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

•한국GM 협력업체 21곳 중 9곳은 인천이 본사, 7곳은 인천에서만 운영 중인 단독사업체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곳은 인천에 지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

- 응답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922.4억 원(중위 355.1억 원) 수준이며, 주로 ‘엔진용 

부품’ 또는 ‘동력전달장치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

•각 기업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기업이 7개 사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1,000억 원 이상’이 각 5개 순

•주요 생산 품목은 △동력전달장치 부품(7곳) △엔진용 부품(6곳) △기타 부품(6곳) 

△차체용 부품(시트 제외, 2곳) 등

- 각 기업의 자동차산업 종사자 수는 평균 136명(중위 74명)으로, 기업별 종사자 

수 규모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

•종사자 수 100명 미만의 기업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기업이 9곳, ‘500명 이상’인 기업이 1곳

- 관내 한국GM 1차 협력사는 대체로 2000년 이전에 자동차산업에 참여(12개 사)한 

중기 존속기업으로, 자동차산업 평균 업력은 약 29.5년

•응답 기업은 대체로 기업설립 초기부터 자동차산업 분야에 속해왔으나, 7개 사의 

경우 설립 초기에는 자동차 분야에 속해있지 않았으나 경영 과정에서 업종을 확대

❍ 한국GM의 1차 협력사 21곳 중 5곳은 한국GM과의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24년 기준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7곳으로 확인

54) 매출액은 기업 사업장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인천사업장 매출액을 추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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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기업은 대체로 한국GM 외의 현대·기아 등 다른 완성차기업 또는 모듈·시스템 

분야의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나, 5곳의 경우 매출의 100%를 한국GM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한국GM 1차 협력사의 거래처 유형별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GM의 매출액 

비중 평균이 52.8%로 가장 높고, △현대(16.4%) △기아(12.2%) △1차 부품기업(6.7%) 

△모듈·시스템 기업(5.2%) 순 

• 1차 협력사 대부분이 다수의 거래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8곳은 한국GM 

대상 매출액이 각 기업별 매출액의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여 한국GM의 

생산량 감소 시 기업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 존재

- 2024년 수출 실적이 있는 7개 사의 수출액 합계는 협력사 전체 매출액 대비 약 

20% 수준55)으로, 주로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지에 수출 중인 것으로 확인

주: 각 기업의 거래처별 매출액 비중을 평균한 값을 활용

〔그림 4-1〕 한국GM 1차 협력사의 거래처별 매출액 비중 평균 (N=21)

55) 동 부분의 매출액 및 수출액은 인천시 소재 사업장 추정치로 환산되지 않은 해당 기업 전체의 매출·수출액으로, 

다소 과대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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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1차 협력사의 90.5%는 2026년 자동차산업 업황이 2025년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14개 사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

- 2024년 대비 2025년 업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28.6%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2025년 대비 2026년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이 2곳(9.5%) 뿐

•한국GM 1차 협력사의 절반 이상인 14곳이 미국 관세부과의 직·간접 영향권에 속해있

어 업황에 대한 전망의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  

•다만 이들은 자동차산업의 업황이 눈에 띄게 악화하기보다는 2025년과 유사할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56)

- 한편, 한국GM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및 파생상품 

△구리 반가공 제품 및 구리 집약상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향후 기업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3) 한국GM의 지역경제 영향57)

❍ 한국GM이 인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

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소분류)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

- 2023년 이후 한국GM의 자동차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여, 2023년과 2024년 매출액의 평균인 14조 555억 원을 기준으로 

인천시 경제에 대한 한국GM의 영향 규모를 추정

•한국GM의 연 생산능력 최대치는 약 50만 대 수준58)으로, 2024년 및 2025년 완성차 

총판매 대수는 각각 499,559대, 462,310대 규모 수준59)

56) 2025년 대비 2026년 전망에 대하여 ‘악화’를 응답한 기업은 2곳, ‘동일’을 응답한 기업이 17곳임.
57) 지역경제 영향도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추정한 값임.
58) 연합뉴스(2026.0203,). 동 생산량은 한국GM이 부평, 창원 등 공장 2곳을 최대 수준으로 가동할 경우 달성 

가능한 규모로 알려져 있음.
59) 한국GM 보도자료(2026.01.05.) 기준 수치로, 산업통상부 발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음.



60 인천시 주력산업 기업 현황 조사: 2025년 자동차 부문

• 2026년 생산 계획은 부평공장 253,000대, 창원공장 255,000대 규모60)인 것으로 

확인되어, 생산 유발 금액 산출 시 해당 생산 비율을 인천과 경남에 배분 

- 한국GM의 완성차 생산과 관련한 중간 투입액 구조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표에서 제시하는 관내·외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인천시에서 유발되는 생산액, 부가가치액, 고용 규모를 파악

❍ 인천시 자동차 업종의 중간재 투입 구조61)를 살펴보면, 인천시 관내에서 중간재를 

공급하는 비중은 약 12.8%, 타 지자체의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중간재의 비중이 

약 50% 수준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라 인천시 자동차 업종의 투입계수

를 산출하면, 인천시 관내 투입계수 0.128, 다른 지자체의 투입계수 0.500, 수입 

부문 투입계수 0.143 수준

•이에 따른 관내 자동차 업종의 총 중간투입 계수는 0.772로, 나머지 0.228은 자동차 

업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해당

- 인천시 관내에서 자동차 업종에 투입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송장비’로 투입계수

가 0.051에 해당하며, 다음으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0.019) △전기장비

(0.0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0.009) △화학제품(0.007) 순

•타 지자체에서의 투입이 가장 높은 업종 역시 운송장비(투입계수 0.274)로, 이외 

업종으로는 △전기장비(0.047) △화학제품(0.036) △금속가공제품(0.0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0.018) △1차 금속제품(0.017) 등

- 인천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도별 중간투입 비율은 경기도의 중간투입 계수가 

0.13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천(0.128) △충남(0.098) △울산(0.065) △서울 

(0.041) 순으로 확인

60) 인천일보(2026.02.02.).
61) 한국은행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 중분류 코드 401 ‘자동차’를 활용함. 해당 코드는 일반적인 완성차 부문을 

의미하는 코드로, 특장차 및 트레일러 부문은 402, 자동차 부품 부문은 403 등 별도의 코드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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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인천시 자동차 업종 투입 구조

인천시 다른 지자체 수입 소계

A 농림수산품 0.000 0.000 0.000 0.000 

B 광산품 0.000 0.000 0.000 0.000 

C01 음식료품 0.000 0.000 0.000 0.000 

C02 섬유 및 가죽제품 0.000 0.000 0.001 0.001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0.000 0.000 0.000 0.000 

C04 석탄 및 석유제품 0.000 0.000 0.000 0.001 

C05 화학제품 0.007 0.036 0.007 0.050 

C06 비금속광물제품 0.001 0.008 0.002 0.011 

C07 1차 금속제품 0.000 0.017 0.014 0.032 

C08 금속가공제품 0.005 0.022 0.005 0.033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001 0.011 0.018 0.031 

C10 전기장비 0.011 0.047 0.009 0.067 

C11 기계 및 장비 0.004 0.014 0.007 0.026 

C12 운송장비 0.051 0.274 0.068 0.393 

C13 기타 제조업제품 0.000 0.000 0.000 0.000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001 0.005 0.000 0.006 

D 전력, 가스 및 증기 0.005 0.002 0.000 0.006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001 0.000 0.000 0.001 

F 건설 0.000 0.000 0.000 0.000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019 0.032 0.002 0.052 

H 운송서비스 0.004 0.003 0.000 0.007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01 0.001 0.000 0.002 

J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0.000 0.002 0.000 0.002 

K 금융 및 보험서비스 0.004 0.005 0.000 0.009 

L 부동산서비스 0.001 0.000 0.000 0.00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09 0.018 0.007 0.034 

N 사업지원서비스 0.003 0.002 0.002 0.00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0 0.000 0.000 0.000 

P 교육서비스 0.000 0.000 0.000 0.000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1 0.000 0.000 0.00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000 0.000 0.000 0.000 

S 기타 서비스 0.001 0.000 0.000 0.001 

T 기타 0.000 0.000 0.000 0.000 

중간투입 소계 0.128 0.500 0.143 0.772 

부가가치 소계 0.228 

 

〔표 4-2〕 2020년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른 인천시 자동차 업종 중간투입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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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에 기인한 인천시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이며, 취업자 

유발효과는 약 6,500명으로 추정

- 산업연관표에 따른 인천시 완성차 제조의 생산유발효과는 전 지역 생산유발효과 

총액인 20조 4천억 원의 약 7.4%에 해당

•인천시 관내 업종별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운송장비(자동차 부품업) 분야의 생산유

발효과가 약 4,32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778억 원) △전기장비(1,237억 원) △금속가공제품(964억 원) △화학제품(938억 

원) 순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5,374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전 지역 부가가치유발효과 총액인 

6조 6,678억 원의 약 8.1%에 해당

•한국GM으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금액은 2024년 인천시 GRDP(명목 125조 5,919억 

원)의 약 0.4% 수준으로, 부가가치 유발금액과 한국GM의 2025년 영업이익(1조 

3,572억 원)을 합치면 2024년 인천시 명목 GRDP의 약 1.5% 내외를 차지

- 취업자 유발효과는 약 6,518명 수준으로, 전 지역 취업자 유발효과 총계인 7만 

1,122명의 약 9.2%에 해당

•인천시 관내 업종별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업’의 취업자 유발효과가 1,600명

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운송서비스(878명) △운송장비(729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569명) △사업지원서비스(426명) △금속가공제품(372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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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생산유발효과

인천시 인천시 비중 다른 지자체 전 지역

A 농림수산품 5 1.0% 433 437 

B 광산품 2 2.1% 101 104 

C01 음식료품 54 5.0% 1,032 1,086 

C02 섬유 및 가죽제품 33 2.1% 1,522 1,555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67 5.5% 1,168 1,235 

C04 석탄 및 석유제품 115 5.9% 1,844 1,959 

C05 화학제품 938 4.5% 19,894 20,832 

C06 비금속광물제품 88 4.0% 2,126 2,214 

C07 1차 금속제품 410 3.4% 11,563 11,973 

C08 금속가공제품 964 8.2% 10,737 11,701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293 4.1% 6,772 7,064 

C10 전기장비 1,237 8.9% 12,729 13,965 

C11 기계 및 장비 453 10.3% 3,926 4,379 

C12 운송장비 4,326 6.7% 60,567 64,893 

C13 기타 제조업제품 15 6.4% 224 239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240 4.3% 5,331 5,570 

D 전력, 가스 및 증기 694 14.5% 4,099 4,793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144 9.8% 1,328 1,472 

F 건설 23 6.0% 365 388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778 12.3% 12,708 14,486 

H 운송서비스 819 13.6% 5,208 6,027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99 8.7% 2,097 2,296 

J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50 1.8% 2,790 2,840 

K 금융 및 보험서비스 428 9.0% 4,331 4,759 

L 부동산서비스 231 10.8% 1,907 2,13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846 7.9% 9,883 10,729 

N 사업지원서비스 324 11.1% 2,584 2,90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0 10.6% 83 93 

P 교육서비스 12 9.9% 113 125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55 14.6% 322 37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24 7.0% 319 343 

S 기타 서비스 108 12.5% 755 863 

T 기타 16 9.5% 150 166 

생산유발효과 총계 15,004 7.4% 189,008 204,012 

 

〔표 4-3〕 한국GM의 생산유발효과 추정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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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부가가치유발효과

인천시 인천시 비중 다른 지자체 전 지역

A 농림수산품 2 0.9% 217 219 

B 광산품 1 2.2% 39 40 

C01 음식료품 9 3.9% 231 240 

C02 섬유 및 가죽제품 7 1.8% 388 395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9 5.0% 353 371 

C04 석탄 및 석유제품 14 3.0% 434 448 

C05 화학제품 307 5.0% 5,811 6,118 

C06 비금속광물제품 31 3.8% 785 816 

C07 1차 금속제품 74 3.2% 2,215 2,289 

C08 금속가공제품 363 9.7% 3,373 3,735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88 3.8% 2,230 2,318 

C10 전기장비 308 8.9% 3,141 3,449 

C11 기계 및 장비 135 10.7% 1,120 1,255 

C12 운송장비 966 7.2% 12,458 13,424 

C13 기타 제조업제품 5 6.4% 66 71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30 4.4% 2,811 2,941 

D 전력, 가스 및 증기 226 12.7% 1,554 1,780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65 8.6% 694 759 

F 건설 10 6.4% 145 155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926 11.7% 6,992 7,918 

H 운송서비스 345 13.0% 2,305 2,650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62 8.6% 656 717 

J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24 1.7% 1,365 1,389 

K 금융 및 보험서비스 304 9.2% 2,991 3,295 

L 부동산서비스 148 9.9% 1,353 1,50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452 8.5% 4,870 5,322 

N 사업지원서비스 247 11.5% 1,906 2,153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7 10.5% 63 70 

P 교육서비스 9 10.2% 79 87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2 14.9% 183 214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3 7.2% 171 184 

S 기타 서비스 44 12.6% 307 351 

T 기타 0 - 0 0 

부가가치유발효과 총계 5,374 8.1% 61,304 66,678 

 

〔표 4-4〕 한국GM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추정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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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취업자 유발효과

인천시 인천시 비중 다른 지자체 전 지역

A 농림수산품 9 0.9% 913 922 

B 광산품 1 1.6% 34 35 

C01 음식료품 13 5.1% 249 263 

C02 섬유 및 가죽제품 10 2.0% 507 518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25 6.0% 392 417 

C04 석탄 및 석유제품 2 7.2% 22 23 

C05 화학제품 270 6.3% 4,020 4,290 

C06 비금속광물제품 29 5.2% 537 567 

C07 1차 금속제품 40 3.7% 1,058 1,098 

C08 금속가공제품 372 9.9% 3,377 3,748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81 5.7% 1,342 1,423 

C10 전기장비 322 11.3% 2,518 2,840 

C11 기계 및 장비 120 11.3% 946 1,067 

C12 운송장비 729 7.2% 9,437 10,166 

C13 기타 제조업제품 9 7.4% 112 120 

C14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136 4.1% 3,212 3,348 

D 전력, 가스 및 증기 47 13.3% 309 357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87 9.3% 841 927 

F 건설 15 5.9% 233 248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600 11.4% 12,381 13,981 

H 운송서비스 878 13.1% 5,822 6,700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99 7.8% 2,356 2,556 

J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35 3.0% 1,121 1,156 

K 금융 및 보험서비스 149 9.2% 1,467 1,616 

L 부동산서비스 87 9.8% 804 89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69 10.1% 5,074 5,642 

N 사업지원서비스 426 10.9% 3,477 3,903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8 9.1% 77 85 

P 교육서비스 15 10.9% 125 141 

Q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38 13.6% 240 27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30 8.7% 319 350 

S 기타 서비스 167 11.5% 1,281 1,448 

T 기타 0 - 0 0 

취업자 유발효과 총계 6,518 9.2% 64,604 71,122 

 

〔표 4-5〕 한국GM의 취업자 유발효과 추정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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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내수 경기의 회복이 기대보다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친환경·자율주행 등 

기술 전환 △주요국 제조업 보호 강화 △환율 상승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 정책을 통해 관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할 필요

- 중앙정부에서는 ‘미래차 전환’과 ‘첨단 모빌리티’를 키워드로 자동차 부품·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 기반 서비스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전국 대상 △R&D 연구과제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인천시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적고 정책 수요 일치성이 다소 낮은 편

- 인천시는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단기적·1회성 지원이 많고 지원 기업 

수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

❍ 특히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정책 수요와 자동차산업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①거래처 다변화 지원 ②미래차 전환 지원사업 개선 ③지역 내 공동연구·협업 시스템 

구축 ④실증센터·시범지구 등 자동차산업 관련 제도 개선 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개

편할 필요

- 관내 기업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관내 기업이 △대내외 판로 확보 △R&D 

컨설팅·자금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 실증 지구가 

분할되어 있고 미래차 전환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

거래처 다변화 지원사업 추진

❍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210개 사 중 61.0%(128개 사)가 5개 미만의 거래처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4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약 15.2%(32개 사) 

수준으로 확인되는 등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거래처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

-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거래처 수는 △5개 미만(61.0%) △5개~10개 미만(26.7%) 

△10개~30개 미만(10.0%) △30개~50개 미만(1.4%) △40개 이상(1.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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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수와 매출액을 단순비교 했을 때 거래처 수가 많다고 해서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거래처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유연화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

-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1~2개 거래처로부터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

•한국GM 1차 협력업체의 경우 21곳 중 5곳이 한국GM에 매출 전체(100%)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와 기아의 1차 협력사 각 2곳, 1곳이 100% 의존 관계인 

것으로 조사

- 관내 자동차부품 기업은 전체의 약 15.2%만 수출을 하고 있어, 대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들의 적응·대응이 쉽지 않을 가능성

❍ 인천시는 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 박람회 개최 및 수출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신규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필요 

- 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 박람회 진행은 국내외 완성차기업 및 1차 부품기업, 모듈·시스템 

기업 등을 초청하여 관내 기업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한편, 관내 기업이 수요처의 

필요 기술 사양을 확인하여 신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으로 

작용 가능

- 해외 판로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 중앙정부 및 인천시 지원사업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외 국가 중 자국의 완성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이 요구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을 떠올리기 쉬우나, 

해당 국가들로의 판로 개척은 최근 주요국의 제조업 보호주의 강화 기조 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으며 기진출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

•이에 인도(TATA), 베트남(Vinfast), 말레이시아(Perodua) 등 자국 완성차 브랜드를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이 거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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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지원사업 확대·개편

❍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미래차센터를 통해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전환 

컨설팅 △R&D 지원 △시제품 제작비·장비 지원 △시제품 성능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 예산 금액이나 지원 대상 기업 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

- 현행 지원사업은 대체로 연간 10개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단발성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과 각종 실증·인

증이 필요한 상용화 등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원 형태

- 또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준비를 마친 신제품이라 할지라도 실제 해당 제품을 적용하고

자 하는 완성차기업이 없다면(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다면) 기술개발 및 실증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

❍ 인천시는 관내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전환을 위하여 ①미래차 기술 전환 인센티브 

마련 ②2세 경영인 연계 신규 분야 발굴 및 R&D 지원제도 수립 ③신기술 실증·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등 현행 지원책을 확대·개편할 필요

- 시장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은 기존 거래관계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기술 투자 및 신산업 분야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촉진할 필요

- 관내 자동차부품 산업은 기존 고령 사업주의 은퇴와 함께 2세 경영인의 산업 진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가업 승계 시점과 연계하여 신규 산업 분야 발굴 컨설팅 

및 R&D 특례 지원 등의 신규 지원사업 발굴·추진하는 것도 중요 

• 2세 경영인들의 경우 자동차산업 내의 기존 중·고령 인력들에 비하여 수소·AI·자율주

행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사업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낮으므로 이들의 

자동차산업 진입 시점과 연계하여 지원한다면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천시 관내에는 자동차 및 부품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실증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므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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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대구 ‘대구 주행시험장 및 SDV 전장부품 보안 

평가센터’, 광주광역시 ‘자율주행 드라이빙 모의실험장치(시뮬레이터)’, 경북 김천 

‘자동차 주행시험장’ 등이 운영 중

•이 같은 기술 실증·주행실험 인프라는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담되나 관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제품 실증 편의는 물론, 타 지자체 소재 기업을 인천시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산업 지원책으로 중요한 부분

공동 연구·협업이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운영

❍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매년 오픈이노베이션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대·중·소 상생발

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관내 주요 대·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편이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 인천 외 지역에 본사를 둔 현대차·기아차·벤츠 등 기업은 정책사업과 협력이 잘 

되는 편이나, 관내 한국GM의 경우 미국 본사의 의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인천시의 

정책사업 협력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 연구 협력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능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존재해야 하나, 개발 이후의 실험·성능 평가·인증·상용화 단계에

서 좌절되는 경우가 다수

❍ 인천시는 신기술 연구개발 희망 기업의 자동차 분야 신기술 개발의 비용 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미래 거래처 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 연구·협업에 중점을 

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자동차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필요

- 인천시-대·중견기업-중소 부품기업·신생(창업)기업이 협력하여 출자 형식으로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 연구·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관내 자동차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 및 미래차 전환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인천시는 △전담 관리기관 지정 △연구개발비 지원 △사업장 부지 저가 대여 △신기술 

수요 조사 △대·중견기업-중소 부품·신생기업 모집·매칭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함으로써, 관내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전환·고도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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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은 중소 부품기업 및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소액 출자를 통해 연구개발비

를 지원하고 자사 생산품 및 미래 기술 수요를 분석·제공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기술·제품을 미리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미래 공급망을 구축 

•중소 부품기업·신생(창업)기업은 인천시 및 대·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통해 

각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신규 

먹거리 창출과 동시에 확실한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증진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협력 대·중·소기업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경우, 신생기업의 인천시 진입·유치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관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기술 실증 관련 제도 개선

❍ 현재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관내 4개 지역에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위탁하여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

터’를 운영 중

- 현행 자율주행차 시범지구의 경우 △송도 센트럴파크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구월

동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등 4개 지구에 지정되어 있으나, 2025년 12월 기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3개 지구에서는 실제 실증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

•자율주행 실증의 경우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대체·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완전한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C-ITS, ITS62) 및 관제센터 △정비시설 

△시범운행지구 인프라(안내표지판, 도로표시, 별도 정류장 등) 등이 필요

•현재 지정된 지구의 경우 기존 대중교통 연계성, 시스템 구축 현황 등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기술 실증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

-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는 전국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동차연구

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시비 투자에 따른 인천시 기업 혜택이 불분명

62) 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C-ITS란 차량단말기를 통해 차량이 주행 중 도로 

인프라와 통신해 주변 교통상황, 급정거·낙하물 등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경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시스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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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인증평가센터는 국비 및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특성상 인천시 기업이 해당 센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

❍ 인천시는 인증평가센터·시범운행지구 등 관내에서 운영 중인 미래차 기술 실증 

인프라와 관련하여 기술 실증사업의 체계적인 연계와 관내 산업·기업의 효용성 

증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

- 인천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설정·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교통정책과와 

산업정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할 필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교통정책과의 담당이지만, 실제 자율주

행 실증사업과 관련한 예산 사업 진행은 산업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어 두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시범운행지구 설정·운영 방식의 보완이 요구

•특히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RSU63)가 구축된 

‘인천공항 > 인천 시가지 > 송도 컨벤시아대로’로 이어지는 구간에 자율주행 지구를 

재지정할 필요

•또한 기업들이 실제 미래차 기술 실증에 나서기 위해서는 시범지구 지정 구역에 

V2V, V2X, V2N, V2H64) 등 미래차의 핵심이 되는 통신·판단 시스템을 집약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 인증평가센터의 경우, 운영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인천시 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제도의 개선이 요구

•인증평가센터는 국비-시비 매칭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비 매칭 금액(비중)에 

한하여 △인증·평가 지원 우선권 △비용 일부 감면 등 인천시 기업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63) 노변 신호정보 장치(Roadside Unit)란 도로변에 설치되어 차량과의 통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장치임. 

인천시에는 송도국제도시 일대 도로에 약 14개 구축되어 있음.
64) V2V(Vehicle to Vehicle) 통신은 차량 간 직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 차량이 서로의 위치·속도·방향 

등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통신함에 따라 도로의 안전성과 효율성 개선에 도움. V2X(Vehicle to Everything)는 

상용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차량-차량, 차량-도로 인프라 기기 간에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함. V2N(Vehicle to Network)는 C-ITS 인프라에 직접 통신 방식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임. V2H(Vehicle to Human)은 자율주행차의 주행 의사를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에게 

시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기술로, 자율주행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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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인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

고, 소재·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

주제어 ▶ 자동차,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미래차 전환,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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